
HOME 민주노총

하야정국 첫 주말 촛불집회, 노동자가 앞장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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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버스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하야투쟁 돌입, 11/2일 비상시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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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도 오늘  18시에 청계광장에 시민촛불이 모인다. 집회를 주관하

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나올지 예상치 못한 가운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집회 시간이 다가오자 각

종 포털에는 ‘촛불집회’, ‘청계광장’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 철도 등 파업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하야투쟁

전국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하야행동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는 오늘 3분간 버스경

적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파업 중인 철도노동자들도 촛불집회에 대거 참석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거리행진

을 통해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서울에서는 2천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든다. 또 다른 파업사업장인 갑을오

토 노동자들도 집단 상경 중이다.

- 민주노총 각급 조직 하야투쟁으로 결집

공무원, 교사, 철도노동자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도 대의원 일동 명의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금속노

조는 ‘박근혜 하야투쟁 긴급지침 1호’를 발동해 하야투쟁에 총력집중하고 12일 총궐기로 대거 집결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향후 긴

급지침 2호도 발표하며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위한 대표자회의가 열리는데, 민

주노총 전북본부가 중심이 되고 있다. 서울과 영호남 충청권, 제주 등 전국에서 일제히 노동자와 함께 시민들의 하야촛불, 시국행동

이 계속되고 있다.

- 11월 1일 비상시국행동, 2일 비상시국회의 개최

민주노총은 가짜 대통령의 하야가 노동개악과 재벌중심 경제 등 양극화 사회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로 인식하고 파

업을 포함해 총력투쟁을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일 청계광장에서 비상시국행동(농성)에 돌입하

고 2일엔 전국 단위노조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하야투쟁의 방안과 결의를 모으고 조직적 행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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